
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 (1960년대- 2000년)

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 (1960년대- 2000년)

가계지출 규모 및 구성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

생활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변화

가계지출 규모 및 구성

○ 가계지출 규모의 변화

서울시민의 가계지출 규모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1960년대와 비교하여 현격히 늘

어났다. 연도별 현금가치 차이 때문에 가계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

당연도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지출규모는 1965년 가구당 1만원대에서 1978년

10만원대로 증가하 다. 가계지출 규모가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1992년이었으며, 그 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다소 감소하 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00년 현

재 가구당 가계지출 총액은 201만원이다.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그림 1〕가계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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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가계지출 비중의 변화

연도별 현금가치의 차이로 인해 가계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계

지출이 어디에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림 2]부터 [그림 9]는 항목별 가

계지출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들 규모의 변화를 통해 서울 시민의 평균적인 살림살이

그리고 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개별 항목 중에서 우선 식료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1967년까지 식료품비가 전체 가계지출

의 50% 이상 차지하여 엥겔지수가 높은 후진국형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

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식료품비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 비중은 1970년대

들어 약 40% 대, 1980년대에 들어서는 30% 대로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20% 대

로 더욱 줄어 2000년 현재 24%로 감소하 다.

〔그림 2〕식료품 비중 추이 〔그림 3〕주거비 비중 추이

〔그림 4〕피복신발비 비중 추이 〔그림 5〕보건의료비 비중 추이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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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 (1960년대- 200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주거비 지출액은 전 기간에 걸쳐 총지출의 5%이하로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의 주거비에는 자가주택 구입비 또는 보증금 등은 포

함하지 않고, 매월 지출되는 월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과소평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이다. 교육·

교양오락비는 1963년에 전체 소비의 7%에 불과하던 것이 1982년 10%로 늘어났고 1997년

이후 15%를 차지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 및 여가·문화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통·통신비도 지출이 증가한 항목이다. 1963년 총지출 대비

4%이던 것이 1993년 10%로 늘어났으며 2000년 현재 13%까지 증가하 다. 교통·통신비의

지출은 전화보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며, 1990년대 이후의 증가는 자가용 사

용의 보편화, 이동전화의 보급, 그리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

로 해석된다.

〔그림 6〕광열수도비 비중 추이 〔그림 7〕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비중 추이

〔그림 8〕교육 및 교양오락비 비중 추이 〔그림 9〕교통통신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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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비지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 는데, 이 가운데 특히 외식비 증가가 큰 것으

로 나타난다.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비 등 생활의 기초여건이 되는 항목의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그리고 외식비의 비

중이 비교적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생활양식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

차 선진국화 되어가는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 물가지수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라 서울시민이 체험한 물가지수도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1965년도의 물가지수는 4.3으로서, 서울시의 물가지수는 1965년 대비 2000년 현재

23배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3년만인 1978년에 5배 증가하

고, 1983년에 10배, 1991년에 15배, 그리고 1997년에 다시 20배로 증가하 다.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그림 10〕물가지수 상승 (1965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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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 (1960년대- 2000년)

물가상승률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 고, 1980년 다시 제2차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100% 인상된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으로, 이

시기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현상의 향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 농산물 작황도

좋았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도 물가안정에 기여한 시기이다.

○ 품목별 물가 상승 추이

아래의 <표 1>은 품목별 물가상승 추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물가지수의 상승폭을 표현하 다. 품목별로는 식료품류의 2000년 현재 물가지수가 1965년

당시에 비해 27배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 다. 이는 식료품 이외의 품목이 20배 증

가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생활필수품인 식료품류의 높은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생

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료품 이외의 품목 가운데서는 교육비 부

문의 물가상승폭이 가장 커서, 1975년 대비 2000년에 11배 증가하 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

비와 광열·수도비가 8배, 교통통신비가 7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 다.

<표 1> 2000년 기준 품목별 물가지수

연도 총지수 식료품

식료품 이외

계
주거비

주거비

광열

수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잡비

1965 1/23 1/27 1/20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70 1/13 1/16 1/11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75 1/7 1/7 1/6 1/8 1/8 1/4 1/5 1/5 1/11 1/3 1/7 1/5

1980 1/3 1/3 1/3 1/3 1/3 1/2 1/2 1/3 1/5 1/2 1/3 1/2

1985 1/2 1/2 1/2 1/2 1/2 1/2 1/2 1/2 1/3 1 1/2 1/2

1990 1/2 1/2 1/2 1 1/2 1 1 1/2 1/2 1 1/2 1/2

1995 1 1 1 1 1/2 1 1 1 1 1 1 1

2000 1 1 1 1 1 1 1 1 1 1 1 1

주) NA : Not Available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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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의 변화

○ 대중교통요금(종합)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1970년 초반까지는 택시요

금이 버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기준으로 버

스 및 지하철 요금은 90원인데 비해 택시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약 5.6배나 차이가 났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 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1980년 중반까지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같은 수준이었

으나, 1980년 중반부터 지하철 요금이 더 높아졌다. 이는 당시에 지하철 3, 4호선 건설로 막

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 지하철 적자운 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000년 즈음에는 좌석버스나 직행버스 등 다양한 버스 유형의 도입과 함께 버스요금이 다시

지하철 요금을 상회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요금 800원으로 통일되었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88; 조선·동아일보 기사검색)

〔그림 11〕대중교통 요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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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요금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때이며, 이때 기본구간

요금은 30원이었다. 이후 지하철의 기본구간 요금은 10~30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81년에는 100원이 되었으며, 1986년에는 200원이 되었다. 그 후 인상폭은 50원 단위로

이루어져 계속 인상되었으며, 1993년 300원, 1995년 400원, 1999년 500원으로 책정되었다.

500원이던 요금은 1년만인 2000년에 100원이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

은 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1990년의 경우 1인당 평균운임은 운 원가

의 56%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처음 기본구간 요금을 결정하고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요금

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다가 1985년부터 구역제로 바뀌어 기본구간은 1구간으로

하고, 1구간을 넘어서는 외곽지역은 2구간으로 하여 총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

되고 있다. 1986년 이후 2구간의 요금은 1구간의 요금에 100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기본구간인 1구간 요금이 600이며, 초과구간인 2구간 요금은 700원이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구간제 요금체계가 폐지되고, 12km이내에 기본요금 800원(교통카드 기준)이 부과

되고 초과 6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요금제로 변경되었다.

○ 시내버스 요금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원단위로 통일된 1965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요금은 1965년 8원에서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1970년대에는 버스요금이 15원~80원으로서 100원 미만이었으며, 1980년대

에도 200원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 다. 버스요금이 200원을 넘어선 것은 1992년 이후이며

그후 200원대, 300원대, 400원대를 거쳐 1998년 500원에 이르 고, 2000년에는 6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 버스 요금이 마을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과 통합되었다. 기본요금 800원에, 환승시 기본 10km에 추가 5km 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가산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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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물가총람」, 1995; 서울특별시,「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조선일보 기사 검색)

서울에 택시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택시

요금 산정에 있어 기본구간이 2㎞ 가 된 것은 1949년 4월 1일 이후이다. 당시는 화폐개혁 전

이어서 현재의 ‘원’과는 다르지만 기본요금은 200원 이었다. 자료의 구득이 곤란하여 택시요

금은 1972년부터 조사되었는데, 1972년 당시 기본요금은 90원 이었고, 그 후 8번의 요금인

상을 거쳐 1980년에는 500원이 되었다. 1982년에는 기본요금 600원에 심야시간에 할증제가

시행되었다. 1982년 1월 6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심야시간대 (00:00~04:00)의 운행

이 요구되었고, 평상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택시운전사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운행을 기피하게 되자 1985년부터는

운행거리 뿐 아니라 운행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도입되었다.

1988년에는 중형택시가 도입되면서, 택시요금이 분리되었다. 1989년 7월, 소형택시의 기본

요금은 700원,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택시를 고급화하기 위

하여 모범택시를 도입하고 중형택시의 요금도 꾸준히 인상되었다. 1994년 1,000원이던 기본

요금은 1,3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1년에는 1,600원으로 인상되었다.

생활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변화

○ 공중전화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한국통신 홈페이지)

공중전화 요금은 매우 완만한 변화를 보인다. 1970년 5원에서 시작하여 1977년 10원, 1982

년 20원, 1994년 30원, 1995년 40원으로 올랐으며 다시 1998년 50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이는 1970년의 5원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동전화가 급

속히 확산되어 공중전화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중전화기의 보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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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시청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의 시청료는 100원이었다. 이는 4~5년마다 100원씩 증가

하다가, 1980년 800원으로 올랐으며, 이듬해인 1981년 2,500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하 다. 1981년에 시청료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 때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

다. TV 시청료는 2,500원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쌀가격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65년 물가총람」; 통계청, 「소비자물가연보 품목 및 품질규격집」)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쌀값의 변화는 시민생활의 안정에 주요한 요소이다. 쌀값의 실제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자료에 의하면 1935년 쌀 80㎏ 이 당시 가격으로 17.8圓, 현재

가격으로 0.0178원이다. 해방 이후인 1945년에도 쌀값은 현재가격으로 0.69원으로 저렴하

으나, 이듬해인 1946년 무려 459.6% 인상된 3.86원이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다시 크게 올라

500원대를 넘어섰다.

쌀값은 전쟁 직후 다소 내렸으나, 80kg을 기준으로 1955년 1천원을 넘어섰다. 한국 전쟁 후

점차 안정되던 쌀값은 경제개발시기인 1960년대 초 다시 20~50%대로 상승하 다. 그리하여

1963년 3천원, 1972년 1만원을 넘었다. 쌀값의 인상폭은 이후 지속되어 2002년 현재 20만

원을 넘고 있다. 이는 쌀값이 많이 오른 1952년에 비해서 402배가 증가한 것이다.

쌀값 인상률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1980년 전후로 이 시기는 유가파동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던 시기이다. 쌀값 인상률은 1986년 이후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1996~1999년 사이 다시 두 자리수로 크게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근인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0.7%가 오히려 하락하 다.

○ 연탄가격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1980년대 초반까지 서민들의 주요 연료원이었던 연탄, 소형탄의 1970년 당시 가정도 가격은

18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20원~85원 수준으로서 100원을 넘지 않았

다. 1980년대에 들어 연탄의 가정도 가격은 100원대로 상승하여 1988년에는 195원까지 인

상되었다. 연탄, 소형탄 가격은 1974년과 1980년 전후에 가장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시기의

유류파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석유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생산원가의 상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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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비싼 석유 대신 무연탄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도 가

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후 연탄요금은 동결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무연탄을

대체하여 일반가정의 연료원으로 사용되면서 무연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연탄, 소형탄 가격의 인상률은 공장도가, 도소매가, 가정도가가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공장도가의 인상률에 비해 실제 가정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인상률

이 낮아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장면 가격

(자료출처: 조선일보기사검색;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비자물가동향」, 1986; 통계청 홈페이지)

중국음식점의 대표적인 메뉴인 자장면은 1960년대 이래 일반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외식 메

뉴로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장면 가격의 조사가 간헐적

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전

의 자장면 가격을 주요 신문들의 기사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1963년에는 20~30원, 1968

년에는 50원이었다. 1965년 시내버스 요금이 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3.7배 수준이다.

반면에 2000년 기준으로 자장면 값 3,000원은 시내버스 요금 600원의 5배이다. 1963~2000

년 기간동안 쌀값은 3,010원에서 202,532원으로 약 67배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동안 자

장면 값은 100~150배 인상되었다.

자장면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1976년에 138원으로 1963년

대비 5~7배 인상되어 연평균 28%씩 증가하 다. 자장면 값은 1980년에 다시 350원으로 올

라 1976년 가격의 2.5배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1976~1980년간 매년 약 38.4%씩 증가한 것

이다. 1980년대 중반 자장면 값은 700원 정도 이었으며, 1990년 상반기까지 자장면 값은 매

년 20% 내외씩 인상되어 1991년 들어 1,400원에 이르 다. 1993년에는 2,000원을 넘어섰

고, 1995년 2,5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에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이 매년 3% 수준의 인상

률만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3,000원대로 인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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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극장 관람요금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2000)

우리나라 최초의 화상 은 1898년 미국인 이스트하우스가 남대문에서 상 한 것이었으며,

최초로 한국 무성 화가 상 된 것은 ‘의리적 구토’가 단성사에서 1919년 상 된 것이었다.

1935년에는 최초의 우리말 발성 화 ‘춘향전’이 상 되었고, 이듬해 1936년 ‘아리랑’이 단성

사에서 상 되었다.

한국 화의 전성기라고 하는 1960년대 화요금은 한국 화 55원, 외국 화 70원이었다.

화요금은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다. 1972년부터 1982년

까지는 거의 매년 화요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9년으로 1978년

700원에서 1,200원으로 71.4% 인상되었다. 이후 화요금은 매 2~4년마다 500원씩 인상되

어 1981년에 2,000원이었던 한국 화 관람료는 1984년에는 2,500원, 1988년에는 3,500원이

되었다. 1990년에 4,000원이 되었던 관람료는 다시 세 차례 인상되어 1995년 6,000원이 되

었다. 한국 화와 외국 화의 관람료는 1990년에 동일하게 책정되는데, 1965년 외국 화는

70원, 한국 화는 65원으로 외국 화가 1.1배(최소치) 비쌌고, 1978년에는 외국 화가 1,200

원, 한국 화가 700원으로 1.7배(최대치)의 차이가 났다. 한편 1973년부터는 화요금에 문

예진흥기금이 포함되기 시작하 다.

○ 담배 가격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동아일보 기사자료)

담배가격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 1949년 ‘화랑’ 담배부터 확인되었다. 화랑담

배는 1950년대 이래 3원에 판매되었고, 1963년 5원으로 인상된 후 다시 1973년 10원으로

인상되어 1974년까지 판매되었다. 1955년부터 서민층의 담배로 많은 소비가 있었던 ‘파랑

새’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6원에 판매되어, ‘화랑’보다 1원이 비쌌다. ‘진달래’ 담배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57년으로서 당시 가격은 100환이었으며 1962년 화폐개혁에 따라 13원

에 판매되었다. ‘파랑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진달래’보다 고급 담배로서 1958년

‘아리랑’이 출시되었는데, 진달래 가격의 약 2배인 25원에 팔리다가 1967년 35원으로 인상

된 후, 1973년까지 판매되었다. 1961년에 나온 최고급 담배는 ‘파고다’ 으며, ‘아리랑’ 보다

도 2배 비싼 50원 가격에 판매되었고 1972년까지 출시되었다. ‘파고다’와 동일한 가격의 고

급담배인 ‘신탄진’이 나온 것은 1965년 이었으며 6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가 다시 50원

으로 환원되어 1974년까지 판매되었다. ‘신탄진’과 ‘파고다’보다 고급담배로서 가격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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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청자’는 1969년 100원에 출시되어 15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200원까지 인

상된 후 1978년까지 판매되었다. ‘청자’가 최고급 담배로서 자리매김 하던 1970년대 초반,

이보다 비싼 ‘태양’과 ‘거북선’이 1974년 200원 가격에 출시되었다. ‘태양’과 ‘거북선’은

1976년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각각 1978년과 1979년에 45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즈음

1980년에 450원의 가격으로서 또 다른 고급담배인 ‘솔’이 출시되었다. 1987년에는 600원 짜

리 ‘88라이트’가 출시되어 최고급 담배의 자리를 대치하 다. ‘88라이트’는 1994년 700원으

로 인상되었는데, 이때 900원 짜리 ‘디스’가 출시됨으로서 최고급 담배의 위치가 갱신되었

다. 그 이후 ‘88라이트’는 2000년 1,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디스’는 이미 1996년 1,000원

으로 인상된 후, 2000년 1,100원, 그리고 2001년에는 1,300원으로 인상되었다.

새로운 담배의 개발은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

점 건강에 해가 적은 고급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담배가 개

발 판매될 때마다 담배가격이 100원에서 300원 정도 상승하 다. 반면에 같은 종류의 담배

가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종류가 개발 판매되면서 이전의 종류는 곧 생

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담배 값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내버스, 자장면, 극장요금 등 다른 품목의 가격과 비교해

보았다. 1968년 당시 담배 값은 최고급품을 기준으로 60원이었던 반면, 시내버스가 10원, 자

장면이 50원, 극장요금이 130원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담배 값은 자장면 한 그릇보다 비쌌

고, 화 한편을 보는 값의 약 절반 수준이다.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2000년에는 담배

값은 1,100원, 시내버스 600원, 자장면 3,000원, 극장요금 6,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동

안 인상폭은 담배 값이 가장 낮아 1.8배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와 자장면은 60배, 극장요금

은 46배 증가하 다.

○ 각급학교 수업료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각급 학교의 수업료는 계속 증가하 다. 1970년에 중학교의 1년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

으로 20,700원이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9년에 1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1985년에

다시 20만원을 넘었다. 1995년 현재 약 5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1970년 당시 수업료에 비

해 24.2배 늘어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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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료는 중학교보다 다소 높다. 1970년 27,320원으로 중학교 수업료의 1.3배에

이른다.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상승률은 중학교 수업료에 비해 더욱 높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료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0년 당시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수업료는 27,320원이었으나 1995년에는 883,200원으로 32.3배 늘어나 중학교 수

업료가 24.2배 늘어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수업료와의 격차도

1970년 1.3배에서 1995년 1.8배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대학의 수업료이다. 특히 자연계 대학의 수업료가 각급 학교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인문계 대학의 수업료가 1970년에는 33,000원이었던 것이 1995년

1,849,000원으로 늘어나 56배 인상되었고, 자연계 대학의 경우 1970년에 45,400원이었던 것

이 1995년 2,828,000원이 되어 62.3배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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